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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인지적, 심리·사회학적으로 성장에 

중요한 시기이다[1]. 이 시기는 감수성의 변화가 심하고, 주변 환

경의 영향에 민감하며, 부적응으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질풍노도

의 시기로서,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취약하다[2].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 수행으로 학교에

서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

질 수 있고[3], 긴장감이나 수면 부족 등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수

면 장애를 초래하여[4]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5].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남학생 22.4%, 여학생 

31.4%로 2020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학생은 

2020년 28.1%에서 2021년 32.3%, 여학생은 2020년 40.7%에

서 2021년 45.6%로 증가하였다[6]. 또한,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17년 722명, 2018년 827명, 2019년 876명, 2020년 

9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5], 정신건강과 관련된 청소

년 상담은 2017년 11만 8,000건, 2018년 15만 건, 2019년 16만 

3,000건, 2020년 19만 건, 2021년 20만 5,000건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7].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감은 학교생활, 공격성, 충동성, 반사회적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8]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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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안정성이 반복될 수 있다[9].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

간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취하

는 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자살 위험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0]. 우울감 경험이 있는 청소

년의 경우, 수면 등 건강행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11], 과도

한 스트레스가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도 하였다[12]. 또한, 인간의 수면시간은 피로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정에 최고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13], 이와 같은 수면시간은 구강질환에 공통된 

위해 요인이며, 부족한 수면시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4,15].

구강 건강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충치 유병률은 2017

년 26.58%, 2018년 25.54%, 2019년 23.71%, 2021년 19.54%

로 표본 조사되었고, 치주질환 유병률은 2017년 15.42%, 2018

년 16.73%, 2019년 15.09%, 2021년 14.75%로 다소 감소하였

지만[16], 청소년의 주관적 우울 경험과 주관적 구강 건강행태

[17,18], 만성 스트레스와 구강건강행태의 영향 관계를 보고하였

다[19].

청소년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로 건강행태와 구강질환 경험[20-

23],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구강건강행태[24] 등에 관한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구강건강 관련 선행연구로 

사회적 변화와 심리적 불안정은 다양한 식습관 욕구에 노출되어 

구취가 증가한다고 하였고[25], 구강질환의 문제로 대인관계 기피 

및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26]. 청소년의 시험 

스트레스는 치면 세균막의 축적과 함께 구강질환의 위험도가 높

다고 하였다[27]. 이처럼 청소년의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치

아우식증은 치주염과 함께 가장 빈발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

강질환으로 특히, 치아우식증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

하는 양상을 가지며,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8]. 이와 같은 청

소년의 구강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17-19,27], 이외에 자살

생각과 주관적 수면 만족감을 포함한 구강건강 경험의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청소년건강 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구강 

증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올

바른 구강 건강 습관과 구강 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에 진행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승

인번호: 117058) [29]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서 실시하는 층화 표집 조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

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지표

를 산출하기 위한 2차 자료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원시자료가 필요한 연구자들은 원시자

료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원시자료를 요청하

면 이용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

기기입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전국 800개 학교 54,848명이 조

사에 참여하였다. 고등학생을 부-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자살생

각, 주관적 수면 만족감)이 구강 증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24,833명(남: 12,815명, 여: 12,018명)을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와 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는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문

지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신건

강과 주관적 수면 만족감 및 구강 증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된 문항을 연구 변수로 선정하였다[30].

1)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잠재적 혼란 변수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혼란 변수로 성별, 학년, 학업성적, 거

주형태 등을 선정하여 분석 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구 사회

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성하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

하였다. 학업성적은 중립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29]하도

록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성하였다. 현재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기타’로 재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신건강 설문 내용으로는 우울감, 자살 

생각,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수면 만족감 등을 선정하였다. 우울

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

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를 ‘없다’, ‘있다’로 구성

하였다. 자살 생각 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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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를 ‘없다’, ‘있다’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 자료 이용지침서에서 제시한 

2020년 지표 정의에 따라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

습니까?’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다’를 ‘스트레스를 

인지함’으로 재구성하였고, ‘조금 느낀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스트레스를 인지하지 않음’으로 2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주관적 수면 만족감은 정신보건 영역의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의 2범주로 재구

성하였다.

3) 종속변수

구강 증상 경험 변수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먹을 때 치아 

아픔’,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을 ‘없다’, 

‘있다’로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의 분석은 한국 청소년의 대표성 있는 산

출 값을 제시하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였다. 인구 사회

학적 특성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 주관적 수면 만족감과 구강 증

상 경험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

와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결측값과 해당 사항 

없음은 결측 처리하였고, 분석 시 유효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정신건강, 주관적 수면 만족

감과 구강 증상 경험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 21.0 (IBM)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RESULTS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1.9%, ‘여학생’ 48.1%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31.8%, ‘고등학교 2학년’ 33.8%, ‘고등학교 3

학년’ 34.4%였다. 학업성적은 ‘중’ 32.8%, ‘중하’ 25.0%, ‘중상’ 

21.0%, ‘하’ 12.1%, ‘상’ 9.1% 순이었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

께’ 93.5%, ‘기타’ 6.5%였다.

2. 정신건강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울감 유무는 ‘없다’ 72.3%, ‘있다’ 27.7%였으며, 자살 생

각은 ‘없다’ 88.0%, ‘있다’ 12.0%였다.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있다’ 58.8%, ‘없다’ 41.2%였고, 주관적 수면 만족감은 ‘충분함’ 

18.3%, ‘충분하지 않음’ 81.7%였다.

Table 1.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

Gender
   Man 12,815 (51.9)
   Woman 12,018 (48.1)
Grade
   1 8,461 (31.8)
   2 8,647 (33.8)
   3 7,725 (34.4)
Learning achievement
   High 2,269 (9.1)
   Middle-high 5,224 (21.0)
   Middle 8,097 (32.8)
   Middle-low 6,240 (25.0)
   Low 3,003 (12.1)
Residence type
   With family 22,962 (93.5)
   Etc. 1,871 (6.5)
Total 24,833 (100.0)

Table 2.Table 2. Menta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N (%)

Melancholy
   No 17,959 (72.3)
   Yes 6,874 (27.7)
Suicidal thoughts
   No 21,845 (88.0)
   Yes 2,988 (12.0)
Stress
   Yes 14,584 (58.8)
   No 10,249 (41.2)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Enough 4,501 (18.3)
   Not enough 20,332 (81.7)
Total 24,833 (100.0)

Table 3.Table 3. Oral symptom experience factors

Variable N (%)

Tooth pain when eating
   No 17,016 (68.7)
   Yes 7,817 (31.3)
Sore and throbbing teeth
   No 19,006 (76.4)
   Yes 5,827 (23.6)
Sore gums and bleeding
   No 19,769 (79.4)
   Yes 5,064 (20.6)
Total 24,8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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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 증상 경험 관련 특성

구강 증상 경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먹

을 때 치아 아픔은 ‘없다’ 68.7%, ‘있다’ 31.3%였고,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은 ‘없다’ 76.4%, ‘있다’ 23.6%였으며, 잇몸 아프고 피가 

남은 ‘없다’ 79.4%, ‘있다’ 20.6%였다.

4. 구강 증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

1)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주관적 수면 만족감 등을 투입하여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인구 사회학

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먹을 때 치아 아픔’에 미치는 영

향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 우울감은 ‘없는 경우’ 0.794배(95% 

CI=0.737~0.855)로 ‘먹을 때 치아 아픔’은 낮았으며(p<0.001), 

자살 생각은 ‘없는 경우’ 0.756배(95% CI=0.686~0.833)로 ‘먹을 

때 치아 아픔’은 낮았고(p<0.001), 스트레스 인지는 ‘있는 경우’ 

1.268배(95% CI=1.185~1.357)로 ‘먹을 때 치아 아픔’은 높았다

(p<0.001). 주관적 수면 만족감에서는 주관적 수면 만족감이 ‘충

분함’의 경우 0.764배(95% CI=0.706~0.826)로 ‘먹을 때 치아 아

픔’은 낮았다(p<0.001).

2)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에 미

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 우울감이 ‘없는 경우’ 0.726배(95% 

CI=0.668~0.788)로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이 낮았으며(p< 

0.001), 자살 생각은 ‘없는 경우’ 0.778배(95% CI=0.705~0.858)

로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은 낮았고(p<0.001), 스트레스 인지가 

‘있는 경우’ 1.367배(95% CI=1.280~1.459)로 ‘치아 쑤시고 욱신

거림’은 높았다(p<0.001). 주관적 수면 만족감은 ‘충분함’의 경우 

0.758배(95% CI=0.694~0.829)로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은 낮

았다(p<0.001).

3) ‘잇몸 아픔과 피가 남’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에 미치

는 영향요인은 Table 6과 같다.

Table 4.Table 4. Effect on tooth pain when eating

Variable
Tooth pain when eating

OR 95% CI p

Melancholy
   No 0.794 0.737~0.855 <0.001 
   Yes 1 Reference
Suicidal thoughts
   No 0.756 0.686~0.833 <0.001
   Yes 1 Reference
Stress
   Yes 1.268 1.185~1.357 <0.001
   No 1 Reference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Enough 0.764 0.706~0.826 <0.001
   Not enough 1 Reference

Control variable: gender, grade, learning achievement, residence 
typ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5.Table 5. Effects on tooth aching and throbbing

Sore and throbbing teeth

OR 95% CI p

Melancholy
   No 0.726 0.668~0.788 <0.001
   Yes 1
Suicidal thoughts
   No 0.778 0.705~0.858 <0.001
   Yes 1
Stress
   Yes 1.367 1.280~1.459 <0.001
   No 1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Enough 0.758 0.694~0.829 <0.001
   Not enough 1

Control variable: gender, grade, learning achievement, residence 
typ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6.Table 6. The effect of gum pain and bleeding on others

Variable
Sore gums and bleeding

OR 95% CI p

Melancholy
   No 0.833 0.766~0.905 <0.001
   Yes 1
Suicidal thoughts
   No 0.713 0.643~0.789 <0.001
   Yes 1
Stress
   Yes 1.408 1.304~1.520 <0.001
   No 1
Subjective sleep satisfaction
   Enough 0.780 0.714~0.851 <0.001
   Not enough 1

Control variable: gender, grade, learning achievement, residence 
typ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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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 우울감은 ‘없는 경우’ 0.833배

(95% CI=0.766~0.905)로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은 낮았으며(p< 

0.001), 자살 생각은 ‘없는 경우’ 0.713배(95% CI=0.643~0.789)

로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은 낮았고(p<0.001), 스트레스 인지가 

‘있는 경우’ 1.408배(95% CI=1.304~1.520)로 ‘잇몸 아픔과 피

가 남’은 높았다(p<0.001). 주관적 수면 만족감은 ‘충분함’의 경우 

0.780배(95% CI=0.714~0.851)로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은 낮았

다(p<0.001).

DISCUSSION

본 연구는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주관적 수면 만족감이 구강 증상 경

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고등학생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에서 우울감은 ‘먹을 때 치아 

아픔’,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의 구강 증

상 경험에서 우울감이 ‘없는 경우’ 구강 증상 경험이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치아우식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31,32]. 또한, 우울감이 있는 경우 주

관적 구강증상 경험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17,19]와도 일치하였

고, 우울감과 구강질환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와도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33]. 따라서 우울감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무기력

과 슬픔, 동기부여의 저하, 부정적 사고 등의 증상으로 조퇴와 결

석과 같은 활동 제한과도 관계가 있으므로[34] 건강위험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현장의 효과적인 제도적 관리 대

책과 청소년들의 우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에서 자살 생각은 ‘먹을 때 치

아 아픔’,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의 구강 

증상 경험에서 자살 생각이 ‘없는 경우’ 구강 증상 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인지가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고[35], 고등학생의 건강상태와 행복 상태,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 우울 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

구 결과를 지지하였다[36]. 따라서 신체적 건강은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등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

기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셋째,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인지는 ‘먹을 

때 치아 아픔’,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의 

구강 증상 경험에서 스트레스 인지가 ‘있는 경우’ 구강 증상 경험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심한 경우 치아

우식증 발병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31,32], 특히,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당류의 섭취량이 많아지며[37], 청소년의 학업 수

행과 관련한 시험, 성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강 

건강상태의 통증 자각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하였다[12]. 따라서 고등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위

한 원만한 관계유지와 구강건강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방안

이 강구되어야 구강 증상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넷째,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에서 주관적 수면 만족감은 

‘먹을 때 치아 아픔’, ‘치아 쑤시고 욱신거림’, ‘잇몸 아픔과 피가 

남’의 모든 구강 증상 경험 요인에서 주관적 수면 만족감이 ‘충분

함’의 경우 구강 증상 경험 요인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면시

간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스트레스 등이 높아져 청소년의 면역력

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구강 건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38]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수면시간은 구강질환에 

공통된 위해 요인이며, 부족한 수면시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14,15]. 부족한 수면도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6,39].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위

험 행동과 구강증상의 관련성 연구[40], 불충분한 수면과 치주건

강의 관련성 연구[15]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수면은 구강 증

상 경험에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기에 청소년의 구강 증상 경

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올바른 수면습관과 수면시간의 중

요성에 관한 관심과 대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행태 온라인조사라는 2차 자료

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면 연구로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구강 증상 경험 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구체적인 변수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

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제

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 구강 증상 경험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겠다.

CONCLUSIONS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가운데 우울감이 없는 경우 구

강 증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생각이 없는 경우 

구강 증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가 있는 

경우 구강 증상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수면 만족

감에서는 충분한 경우 구강 증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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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구강 증상 경험과 정신건강 관련 요

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인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과 

구강 건강이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구강 보건교육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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